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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관계를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30대 이상 기혼여성 215명을 대상으로 내현적 자기애 척도,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 자존감 척도를 요인분석 
후 수정하여 조사하고 다중회귀와 3단계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인 목표 불안정, 인정욕구/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신감 부족은 타인 비난/보복, 무
력감,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 등 이차적 분노사고 하위요인과 정적(+), 매개변인인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성을 보였다.
둘째,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과민/취약성이 이차적 분노사고 하위요인 타인 비난/보복(β=.722), 무력감(β=.748),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β=.583)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자존감(β=-.583)에도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 자존감은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과민/취약성과 이차적 분노사고 하위요인들의 영향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는 과민/취약성의 특성이 이차적 분노사고에 작
용하는 주요 요인이며, 과민/취약성은 자존감과 부적(-) 상관성을 통해 이차적 분노사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이 광범위한 점을 
고려할 때 직업이나 생활환경 등 배경 요인에 따른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 변화양상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ert narcissism and secondary
anger thoughts in married wom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215 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older, the covert narcissism scale, secondary anger thoughts scale, and 
self-esteem scale were modified after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d three-step mediation
effect analysis were conduct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ub-factors of covert 
narcissism, goal instability, desire for recognition/giant self-delusion, exploitation/self-centeredness,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timidity/lack of confidenc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condary anger thought sub-factors such as blame/revenge, helplessness, and anger 
control/constructive coping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Second, among the covert 
narcissism sub-factors,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both blame/revenge of 
others (β=.722), helplessness(β=.748), anger control/constructive response(β=.583), and showed the 
greatest influence on self-esteem(β=-.583). Third, it was confirmed that self-esteem had a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among the sub-factors of covert 
narcissism and the influence of the sub-factors of secondary anger thoughts. Therefore, it can be seen
that the characteristics of covert narcissism, namely,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of married women, 
are the main factors that act on secondary anger thoughts, and 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can affect 
secondary anger thoughts through self-esteem and have a negative(-) correlation with it. This study 
targets the covert narcissism of married women in general. Therefore, considering the wide range of 
characteristics of covert narcissism,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its changes in married women 
according to background factors such as occupation and living environment.

Keywords : Convert Narcissism, Secondary Anger Thoughts, Self-esteem, Mediating Effect, Married 
Women

*Corresponding Author : Kyeong Uoon Kim(Seojeong Univ.) 
email: kimku@seojeong.ac.kr
Received May 6, 2022 Revised June 16, 2022
Accepted August 3, 2022 Published August 31, 2022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8호, 2022

170

1. 서론

내현적 자기애 성향을 보이는 기혼여성이 일상에서 경
험하는 부정적 감정으로는 분노가 있을 수 있다. 이 분노 
경험이 일반인보다 횟수가 잦고 심해 생활의 장애가 될 
정도라면 병리적 증상으로 의심해보아야 한다. 문제해결
을 위해서는 우선 분노 경험이 내현적 자기애와 상관성
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분노 경험이 내현적 자
기애와 관계가 있고 상호작용과정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라면 내현적 자기애의 어떠한 요소가 분노를 자극하는지 
또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분노 경험은 인지와 정서, 생리 영역에서 거의 동시에 
일어나며 그중에서 인지는 분노의 발생과 지속 과정에 
모두 간여하는 필수 요인이다[1]. 따라서 여러 인지 이론
이 분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그중에서 Lazarus[2]는 
인간이 분노를 경험할 때 일차평가와 이차평가로 순차적
인 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한다. 일차평가는 개인의 목표
와 관련이 있는지, 자존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대처 
행동에 따라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에 대한 평가이며, 
이차평가는 분노상황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는지, 타인에
게 있는지를 결정한다. Deffenbacher와 McKay[1]는 
분노 경험을 분노 발생의 동기, 분노 이전의 상태, 평가 
이 세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로 규정하고 평가과
정을 Lazarus[2]와 마찬가지로 일차와 이차로 구분한다. 
일차평가에서는 분노의 근본 동기를 찾고 이차평가는 이
에 따른 대처자원, 인내력, 분노 경험의 적절성 등에 대
한 평가로 이뤄진다. 반면, Beck[3]은 분노 경험이 사건 
자체보다 개인의 주관적 해석으로 결정된다고 본다. 그
에 의하면 분노를 바라보는 개인의 관점에 따라 분노 과
정에 주관적인 해석이나 의미 부여가 반복적으로 개입된
다. 이러한 인지론적 관점에서 보면 분노 경험은 분노상
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 부여와 해석이 중요한 
과정이며 순차적인 단계를 거침을 알 수 있다. 분노 경험
이 일차원적인 반응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단계의 평가과
정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이다. Seo[4]는 이러한 인지론
적 관점을 기초로 분노사고를 일차적 분노사고와 이차적 
분노사고 두 단계로 구분하였다. 일차적 분노사고는 분
노가 촉발되는 과정에서 시간상 이차적 분노사고보다 선
행하며 주로 상황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 부여를 내포한
다. 이에 비해 이차적 분노사고는 일차적 분노사고로 일
어나는 불쾌감에 대한 반응으로 충동이나 행동, 심리상
태 등 대처 양상을 판단한다. 대처 양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이차적 분노사고가 시간상으로 일차적 분노사고보

다 분노 행동 유발에 더 근접한다. 치료적인 측면에서 일
차적 분노사고는 개인의 주관이 개입됨으로써 사고 과정
에서 오류 혹은 왜곡의 여지를 확인하여 판단의 타당성
을 검토해야 하는 것과 달리 이차적 분노사고는 상황대
처나 문제해결의 유용성 정도를 파악해야 하는 차이를 
보인다[5].

기혼여성의 분노 경험은 그 주된 요인이 결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가정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정 내적 요인으로는 가족관계 갈등, 
외적 요인으로는 결혼생활과 관련한 사회 전통적 가치관 
또는 문화를 들 수 있다[6]. 가족관계 갈등은 주로 남편, 
자녀, 시부모와의 갈등이며, 사회 전통적인 가치관은 가
족중심주의, 가정 내 고정화된 여성 역할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결혼생활을 배경 요인으로 하는 여성의 분노 경
험은 이들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노상황에 대한 역
기능적 사고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기애(Narcissism)는 일반적으로 문예 용어로 인식
되다 19세기 후반 심리학의 연구 대상이 되며 이후 성격
심리학의 한 개념으로 수용된다. 현대 정신의학(DSM-
Ⅲ)에서는 자기애를 성격장애(Personality Disorder)의 
범주로 분류하고 있다. 자기애는 그 발현양상에 따라 내
현적 자기애와 외현적 자기애로 구분하는데, 자신이 완
벽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타인이 인정해주길 바라는 욕구
가 강한 성향은 공통적이나 타인에 대한 반응은 상반된
다[7,8]. 외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은 대체로 타인의 비
판에 무신경한 반응을 보인 반면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은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대해 두려움을 느껴 회피
적이고 과민한 자기애적 취약성을 드러내며 이러한 성향
으로 인해 매사에 소심하며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
[9,10].

내현적 자기애의 구성 요인을 통해 나타나는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들은 자존감과의 상관성을 보여준다. 자존
감은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
기는 자기평가라 할 수 있다[11]. 내현적 자기애의 특성 
중 하나인 과대 자기 환상은 공허감이나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 반응을 통해 자존감 저하로 연결된다는 연구 결
과가 있다[12,13]. 이에 반해 자존감이 자기애 성향에 부
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14].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조건부 자존감(contingent 
self-esteem)이 발견되는데 이는 열등감의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로서 진정한 의미의 자존감이 아닌 허위 자존감
이라 할 수 있다[15]. 자존감은 분노사고와도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보고된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존감이 낮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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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일수록 분노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16]. 
그러나 조건부 자존감과 같이 불안정한 자존감은 진정한 
자존감보다 분노 경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17]. 

본 연구의 목적은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를 구성하
는 각각의 하위요인이 분노사고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 
영향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 분노사고
에 영향을 주는 내현적 자기애의 수정과 자존감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분노사고 과정 중 이차적 분
노사고와 기혼여성 내현적 자기애의 상관관계를 조사하
고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이 이차적 분노사고에 미
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또한 내현적 자기애와 이차적 
분노사고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차적 분노사고를 선택한 것은 분노를 유발한 상
대방에게 비난 또는 보복을 가할지, 건설적으로 대처해
야 할지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분노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경기도와 인천광역시의 공공 또는 민간 어린이집 5곳

의 어머니와 경기 북부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2개의 
여성단체 회원 등 기혼여성 228명을 대상으로 2021년 1
월 7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
수하는 방문 조사를 하였다. 대상 선정에는 연령대를 고
려, 사전에 해당 기관과 단체의 연령분포를 파악하여 가
능한 고른 분포가 이뤄지도록 반영하였다. 주 간격으로 
젊은 층 기혼여성은 어린이집에서 1차, 중년여성은 여성
단체에서 2차에 걸쳐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에는 다수의 
표기 누락이 발견되거나 불성실 응답으로 신뢰할 수 없
다고 판단된 13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215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2 연구 도구
2.2.1 내현적 자기애 측정
Kang과 Chung[7]이 Akhtar와 Thomson[18]의 ‘자

기애적 성격장애의 임상적 특성’을 기반으로 개발한 내
현적 자기애 척도(Convert Narcissism Scale: CNS)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목표 불안정(9문항), 인정욕구/거대

자기 환상(9문항), 착취/자기중심(9문항), 과민/취약성
(10문항), 소심/자신감 부족(8문항) 5가지 하위요인, 총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
다’까지 5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요인별로 목표 불안정 
.92, 인적욕구/거대자기 환상 .82, 착취/자기중심 .78, 
과민/취약성 .84, 소심/자신감 부족 .80이다. 본 연구에
서는 .72, .81, .81, .90, .73으로 나타났다. 

2.2.2 이차적 분노사고
Seo와 Kwon[5]은 분노 유발 과정을 설명하는 Beck[3], 

Deffenbacher와 McKay[1], Lazarus[2]의 인지 이론
을 토대로 일차적, 이차적 분노사고 척도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차적 분노사고의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는 타인 비난/보복(11문항), 무력감(7문항),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8문항) 3가지 하위요인 총 34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5]. 

이 척도의 3개 하위요인별 내적 합치도(α)는 타인 비
난/보복 .96, 무력감 .78,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 .75이
다. 본 연구에서는 .97, .93, .91로 나타났다.

2.2.3 자존감
자존감은 Rosenberg[19]가 개발한 SES(Self-Esteem 

Scale)를 Jon[1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긍정적 내용 5문항, 부정적 내용 5문항 총 1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를 5점 
Likert식 척도로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Rosenberg의 
SES 내적 합치도(α)는 .85이며 본 연구에서는 .95로 나
타났다. 

3. 자료처리와 분석 절차

수집된 자료의 분석에는 SPSS Ver. 22.0 프로그램이 
활용되었으며, 구체적인 분석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
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정규분포성을 
분석하였다. 둘째, 척도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행하였다. 셋째, 내현적 자기애와 이
차적 분노사고, 자존감의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피어
슨의 상관관계 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을 사용하였다. 넷째, 내현적 자기애의 각 하위요인이 이
차적 분노사고에 미치는 영향력과 내현적 자기애와 이차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3권 제8호, 2022

172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s 
 N=215

Spec. Frequency Percentage

Age

30s 63 29.3
40s 63 29.3

50s 69 32.1
60s and older 20 9.3

Level of 
education

Middle school graduation 5 2.3
High school graduation 52 24.2

College graduation 135 62.8
Graduate school or higher 23 10.7

Marital 
status

Married 189 87.9
Divorce 9 4.2

Separation 11 5.1
Bereavement 6 2.8

Number of 
children

0 20 9.3
1 59 27.4

2 114 53.0
3 21 9.8

4≤ 1 0.5

Number of 
families

1 4 1.9

2 19 8.8
3 61 28.4

4 104 48.4
5≤ 27 12.6

Companion 
family

Single 16 7.4
Couple 31 14.4

Couple with children 154 71.6
Parents and couple with 
children 14 6.5

Average 
monthly 
income

Less than 1.5 million 12 5.6

Less than 1.5∼2.5 million 25 11.6
Less than 2.5∼3.5 million 42 19.5

Less than 3.5∼4.5 million 43 20.0
Less than 4.5∼5.5 million 31 14.4

Less than 5.5∼6.5 million 37 17.2
Less than 6.5∼7.5 million 10 4.7

More than 7.5 million won 15 7.0

Job

Housewife/jobless 65 30.2

Technician 2 0.9
Service 31 14.4

Office 24 11.2
Production worker 6 2.8

Profession 68 31.6
Public official 18 8.4

Retirement 1 0.5

적 분노사고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Baron & Kenny[20]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은 소벨테스트(Sobel-test)
로 검증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조사 대상의 인구통계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30대 이상 기혼여성 

215명이다. 이들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 특성은 Table 
1과 같다. 현재 결혼 상태는 기혼이 189명으로 87.9%의 
비율을 보이고 이혼과 별거 비율도 각각 4.2%와 5.1%로 
나타났다.

4.2 정규분포성
기술통계분석을 통해 내현적 자기애와 이차적 분노사

고의 각 하위요인과 자존감의 정규분포성을 검토한 결과
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Multivariate normal distribution of study 
variables

Varia
ble

Sub-
factor Max. Min. Average SD Skwe

-ness
kurt
-osis

Conv
ert 

narci
ssism

Goal instability 1.00 4.22 2.74 0.58 0.08 -0.31
Desire for 
recognition

/Giant 
self-delusion

1.67 4.11 2.89 0.55 -0.00 -0.84

Exploitation/
Self

-centeredness
1.00 3.67 2.28 0.56 0.40 -0.01

Hypersensitivity/
Vulnerability 1.00 4.20 2.75 0.72 0.12 -0.67

Timidity/ Lack
of confidence 1.25 4.00 2.88 0.55 -0.23 -0.36

Seco
ndary 
anger 
thoug

hts

Others blame/
Revenge 1.00 4.32 2.24 0.84 0.36 -0.96

Helplessness 1.00 4.57 2.28 0.94 0.56 -0.57
Anger control
/Constructive 

response
1.00 4.00 2.55 0.80 0.27 -0.94

Self-esteem 1.30 5.00 3.19 0.79 0.05 -0.55

왜도의 표준오차는 0.166, 첨도의 표준오차는 0.330
으로 각 요인의 왜도와 첨도 통계량/표준오차의 값이 
±2를 벗어나지 않아 각 요인의 측정값이 정규분포에 가
까운 것으로 해석되었다. 따라서 회귀분석의 적합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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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4.3 요인분석
Kang과 Chung[7]의 내현적 자기애 척도 45문항을 

대상으로 SPSS Ver. 22.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행
하였다. 고유치(Eigenvalues)가 1.00 이상인 5개 요인
이 확인되었으며, 목표 불안정 11.535, 인정욕구 3.039, 
착취/자기중심 1.833, 과민/취약성 1.317, 소심/자신감 
1.158로 나타났다. verimax 회전 방법으로 요인계수행
렬을 구하였으며, 요인계수가 .500 이하인 문항을 제거
하였다. 다만, 소심/자신감 요인은 3문항만 추출되어 해
석상의 어려움을 고려해 요인계수 4.00 이상 문항을 포
함하여 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인별로 목표 불안정 
6문항, 인정욕구 4문항, 착취/자기중심 5문항, 과민/취
약성 4문항, 소심/자신감 4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들 요
인은 전체 변량의 62.94%를 설명한다. 본 연구의 내현적 
자기애 요인별 문항과 요인계수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Factor analysis of convert narcissism

Question
number

component

Goal 
instability

Desire for 
recognition

Exploitation/
Self-center

edness

Hypersensi
tivity/

Vulnerability

Timidity/
Lack of 

confidence
42 .800 .053 .164 .356 .115
23 .758 .147 .161 .149 .175
44 .745 .129 .284 .228 .084
5 .702 .273 .036 .013 .151
15 .694 .228 .200 .101 .269
30 .621 .023 .384 .163 .130
2 .106 .765 -.075 .058 .164
7 .047 .716 .048 .059 -.017
17 .391 .598 -.028 .345 .072
24 .426 .588 .220 .129 -.049
16 .257 .066 .733 -.003 .068
45 .198 -.198 .729 .083 -.125
27 .308 .181 .692 .013 -.220
11 .169 .074 .669 -.062 .325
35 -.217 -.004 .595 .424 -.197
3 .230 .189 -.023 .729 .039
8 .295 .121 -.014 .658 -.119
26 .436 .139 -.014 .621 .271
36 .490 .146 .203 .563 .242
34 -.204 -.027 .120 -.046 .707
28 .309 .092 .176 .234 .581
32 .338 .371 .186 .308 .577
1 .011 .484 -.062 .336 .487

Eigenvalues 11.535 3.039 1.833 1.317 1.158
Cumulative% 38.449 48.580 54.689 59.077 62.938

이차적 분노사고는 Seo와 Kwon[5]의 이차적 분노사
고 척도 34문항을 요인 분석하여 고유치 1.00을 기준으
로 3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은 타인 비난/
보복 8.707, 무력감 7.646,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 
7.324로, 이들 요인은 전체 변량의 69.64%를 설명한다. 
요인계수 5.00 이하 항목을 제거한 요인별 항목은 타인 
비난/보복 9문항, 무력감 5문항,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 
5문항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차적 분노사고의 요인별 문항과 요인계수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Factor analysis of secondary anger thought

Question
number

component

Others blame/
Revenge Helplessness

Anger control/
Constructive 

response
30 .802 .193 .132

31 .790 .335 .156
33 .786 .316 .283

34 .779 .307 .279
6 .689 .188 .441

29 .680 .394 .262
23 .619 .446 .440

13 .597 .335 .415
2 .585 -.018 .389

9 .207 .756 .404
7 .364 .731 .395

25 .324 .711 .435
20 .427 .602 .437

22 .339 .588 .402
27 .486 .037 .731

32 .148 .306 .645
18 .095 .180 .627

12 .258 .435 .583
11 .319 .435 .548

Eigenvalues 8.707 7.646 7.324
Cumulative% 25.608 48.098 69.640

4.4 상관분석
피어슨의 상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 간 상관계수

(r)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
이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과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
인 간의 상관성은 전체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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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efficients
for Helplessness

Non-standar
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
zation 

coefficien
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a
nce VIF

Constant -.552 .283 -1.950 .053
Goal 

instability .200 .116 .120 1.733 .085 .388 2.580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factors

1 2 3 4 5 6 7 8

2 .515**

3 .659** .506**

4 .626** .576** .435**

5 .721** .699** .595** .813**

6 .560** .556** .487** .553** .733**

7 .586** .524** .401** .651** .774** .873**

8 .523** .551** .283** .619** .699** .794** .859**

9 -.582** -.301** -.336** -.616** -657** -.618** -.764** -.598**

**p<.01

1=Goal instability, 2=Desire for recognition/Giant self-delusion, 
3=Exploitation/Self-centeredness, 4=Timidity/ Lack of 
confidence, 5=Hypersensitivity/Vulnerability, 6=Others 
blame/Revenge, 7=Helplessness, 8=Anger control/Constructive 
response, 9=Self-esteem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과민/취약성은 이차적 분
노사고 하위요인인 무력감(r=.774, p<.01), 타인 비난 및 
보복(r=.733, p<.01),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r=.699, 
p<.01)와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였다. 과민/취약성은 자
신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며 다른 사람의 평가에 상당
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이는데, 타인 비난 및 보
복은 이에 대한 적대적인 사고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무력감은 분노상황에서 내현적 자기애의 취약성에 따른 
순응적인 반응으로 판단된다.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
와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은 과민/취약성이 분노
상황에서 타인 비난 및 보복이나 무력감 등 적대적이거
나 순응적인 반응과 달리 합리적인 대처도 추구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인인 무력감은 분노상황에
서 수동적인 태도로 무기력해 하는 반응으로 자존감과 
가장 높은 부적 상관관계(r=-.764, p<.01)를 보였다. 이
는 기존 연구[5]와도 일치하며 무력감이 불편감이나 좌절
에 대한 낮은 인내력 이외에 자존감의 저하와도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4.5 이차적 분노사고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력 
    분석

4.5.1 타인 비난 및 보복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인인 타인비난 및 보복에 대

한 내현적 자기애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
다.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R값
이 .742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Table 6.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efficients
for others blame and revenge

Non-standa
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
zation 

coefficien
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
ance VIF

Constant -.215 .273 -.786 .433
Goal instability .085 .112 .057 .760 .448 .388 2.580

Desire for 
recognition

/Giant 
self-delusion

.121 .101 .079 1.204 .230 .497 2.013

Exploitation/
Self

-centeredness
.054 .097 .036 .558 .577 .507 1.972

Hypersensitivity
/Vulnerability .845 .119 .722 7.090 .000*** .208 4.818

Timidity/ Lack 
of confidence -.200 .123 -.132 -1.620 .107 .326 3.070

R=.742, R2=.550, Modified R2=.539, Dubin-Watson=1.661

결정계수 R2=.550으로 타인 비난 및 보복에 대한 내
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전체의 설명력은 55%였다. 
Dubin-Watson 계수는 1.661로 정상분포인 2에 가까
워 잔차 간의 상관관계가 낮으며 공차 한계도 모든 요인
이 0.2를 초과해 요인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 다중공선성
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과민
/취약성 요인에서만 유의한 정적 영향(t=7.090, p<.001)
이 확인되었고 영향력(β)은 .722로 나타났다.

4.5.2 무력감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인인 무력감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R값이 
.781로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다소 높은 것을 볼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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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re for 
recognition

/Giant 
self-delusion

-.023 .104 -.013 -.219 .827 .497 2.013

Exploitation/
Self

-centeredness
-.217 .101 -.131 -2.159 .032* .507 1.972

Hypersensitivi
ty/Vulnerabili

ty
.975 .124 .748 7.895 .000*** .208 4.818

Timidity/ 
Lack of 

confidence
.055 .128 .032 .426 .670 .326 3.070

R=.781, R2=.611, Modified R2=.601, Dubin-Watson=1.617

 
무력감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들의 전체 설명

력은 61.1%로 비교적 높으며 Dubin-Watson 계수도 
1.617을 가리켜 회귀모형에 적합한 분포를 보인다. 무력
감에 대한 영향력은 착취/자기중심(β=-.131, p<.05)과 
과민/취약성(β=.748, p<.001)에 확인되었으며, 착취/자
기중심은 부적 영향 관계를 보였다. 무력감은 낮은 자존
감과 연관이 있으나 착취/자기중심은 특권의식이나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서로 반대되는 특성의 역반응 결과라
고 생각된다. 

4.5.3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다

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R값이 .738로 변인 
간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Table 8.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efficients
for Anger control/Constructive response

Non-standar
dization 

coefficient

Standar
dization 
coefficie

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
ance VIF

Constant .034 .262 .129 .898
Goal instability .232 .107 .163 2.172 .031* .388 2.580

Desire for 
recognition

/Giant 
self-delusion

.244 .097 .167 2.521 .012* .497 2.013

Exploitation/
Self

-centeredness
-.400 .093 -.281 -4.286 .000*** .507 1.972

Hypersensitivit
y/Vulnerability .628 .114 .583 5.489 .000*** .208 4.818

Timidity/ Lack 
of confidence .124 .118 .086 1.049 .296 .326 3.070

R=.738, R2=.544, Modified R2=.533, Dubin-Watson=1.615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하위
요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54.4%며 Dubin-Watson 계수
도 1.615로 정상분포에 근접해 회귀모형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에 대한 영향력은 
소심/자신감 부족 요인을 제외한 4개 요인 모두에서 확
인할 수 있었다. 영향력 순은 과민/취약성(β=.583, 
p<.001), 착취/자기중심(β=-.281, p<.001), 인정욕구/
거대자기(β=.167, p<.05), 목표 불안정(β=.163, p<.05)
이다. 착취/자기중심은 유일하게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
는 착취/자기중심의 특성이 타인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대인관계에서 착취적인 성향을 보여 비합리적인 사고 중
심인 반면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는 합리적인 신념에 
가깝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4.6 자존감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영향력 분석
자존감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Table 9와 같다. R값이 .729로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Table 9.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efficients 
for Self-esteem

Non-standar
dization 

coefficient

Standardi
zation 

coefficie
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
ance VIF

Constant 5.177 .261 19.867 .000
Goal instability -.387 .106 -.276 -3.636 .000*** .388 2.580

Desire for 
recognition

/Giant 
self-delusion

.424 .096 .297 4.423 .000*** .497 2.013

Exploitation/
Self

-centeredness
.178 .093 .128 1.923 .056 .507 1.972

Hypersensitivity
/Vulnerability -.638 .114 -.583 -5.609 .000*** .208 4.818

Timidity/ Lack 
of confidence -.278 .118 -.196 -2.360 .019* .326 3.070

R=.729, R2=.532, Modified R2=.521, Dubin-Watson=1.739

자존감에 대한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전체 설명력은 
53.2%며 Dubin-Watson 계수도 1.739로 회귀분석이 
가능한 정상분포에 근접한다. 자존감에 대한 영향력은 
착취/자기중심 요인을 제외한 4개 요인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영향력 순은 과민/취약성(β=-.583,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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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욕구/거대자기(β=.297, p<.001), 목표 불안정(β=-.276, 
p<.001), 소심/자신감 부족(β=-.196, p<.05)이다. 선행
연구[7]에서 착취/자기중심은 자존감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나 기혼여성이 대상인 본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상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인정욕구/거대자기 요
인은 자존감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적인 영향 관계를 보였다. 이는 거대자
기 환상으로 열등감을 감추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로 
발현하는 조건부 자존감(contingent self-esteem) 반응
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4.7 자존감의 매개효과 분석
자존감의 매개효과 분석은 Baron & Kenny[20]의 3

단계 매개 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표준화 계수인 베타(β) 값의 
차이 비교로 매개효과를 판단하였다. 즉, 독립변인 단독
으로 종속변인에 미치는 베타 값과 종속변인에 매개변인
과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베타 값의 차이를 비교하여 매
개효과의 유무를 판별하였다. 1단계인 독립변인이 매개
변인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Table 9에 이미 제시하였고, 
2단계인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 관계는 
Table 6~9와 동일하다. 3단계인 독립변인과 매개변인
을 종속변인에 동시에 투입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는 Table 10~12와 같다.

Table 10.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efficients for others blame and
Revenge

Non-standar
dization 

coefficient

Standard
ization 

coefficie
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
ance VIF

Constant 1.624 .438 3.706 .000
Goal 

instability -.053 .108 -.035 -.484 .629 .365 2.743

Desire for 
recognition/

Giant 
self-delusion

.272 .099 .178 2.739 .007** .454 2.202

Exploitation/
Self

-centeredness
.118 .092 .079 1.271 .205 .498 2.007

Hypersensiti
vity/Vulnera

bility
.619 .121 .529 5.131 .000*** .180 5.543

Timidity/ 
Lack of 

confidence
-.299 .118 -.197 -2.531 .012* .317 3.152

Self-esteem -.355 .068 -.332 -5.190 .000*** .468 2.136
R=.776, R2=.602, Modified R2=.590, Dubin-Watson=1.681

Table 11.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efficients for helplessness

Non-standa
rdization 

coefficient

Standard
ization 

coefficie
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
ance VIF

Constant 2.491 .406 6.141 .000

Goal instability -.027 .100 -.016 -.270 .788 .365 2.743

Desire for 
recognition

/Giant 
self-delusion

.227 .092 .133 2.466 .014* .454 2.202

Exploitation/
Self

-centeredness
-.113 .086 -.068 -1.315 .190 .498 2.007

Hypersensitivit
y/Vulnerability .600 .112 .461 5.375 .000*** .180 5.543

Timidity/ Lack 
of confidence -.109 .109 -.064 -.996 .320 .317 3.152

Self-esteem -.588 .063 -.494 -9.278 .000*** .468 2.136

R=.851, R2=.725, Modified R2=.717, Dubin-Watson=1.785

Table 12.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result coefficients for anger control/ 
constructive response

Non-standar
dization 

coefficient

Standar
dization 
coeffici

ent t p

Collinearity 
statistics

B SE β Toler
ance VIF

Constant 1.441 .430 3.349 .001

Goal instability .127 .107 .089 1.196 .233 .365 2.743

Desire for 
recognition

/Giant 
self-delusion

.359 .097 .246 3.682 .000*** .454 2.202

Exploitation/
Self

-centeredness
-.351 .091 -.247 -3.869 .000*** .498 2.007

Hypersensitivit
y/Vulnerability .455 .118 .407 3.839 .000*** .180 5.543

Timidity/ Lack 
of confidence .049 .116 .034 .420 .675 .317 3.152

Self-esteem -.272 .067 -.266 -4.045 .000*** .468 2.136

R=.760, R2=.578, Modified R2=.565, Dubin-Watson=1.639

1단계 매개효과 분석에서 매개변인인 자존감에 유의
한 영향 관계가 확인된 요인은 목표 불안정(β=-.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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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욕구/거대자기(β=.297), 과민/취약성(β=-.583), 소
심/자신감 부족(β=-.196) 4개 요인이며, 이 가운데 2단
계 분석 조건을 만족한 요인은 과민/취약성(β=.722) 요
인뿐이다. 3단계 분석에서 과민/취약성(β=.529) 요인은 
자존감(β=-.332)과 함께 유의한 영향 관계가 확인되었
고,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력(β) 비교에서 매개변인이 포
함된 3단계보다 2단계가 커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이를 
소벨테스트(Sobel-test)로 확인한 결과 Z=3.817(p<.001)
로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따라서 내현
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과민/취약성과 이차적 분노사고 
하위요인인 타인 비난 및 보복 간의 영향 경로에서 자존
감의 매개 역할이 확인되었다. 

Table 11에서 과민/취약성은 타인 비난 및 보복에서
와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1, 2, 3단계 분석 조건을 모두 
만족한 요인이며, 베타 값이 3단계(β=.461)보다 2단계
(β=.722)가 크므로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소벨테
스트에서도 Z=4.800(p<.001)으로 자존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로써 과민/취약성이 매개
변인인 자존감을 통해 무력감에 미치는 간접영향이 확인
되었다. 이는 자존감이 과민/취약성과 상호작용을 통해 
무력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1단
계와 3단계 분석에서 자존감은 두 요인과 모두 역반응을 
보여 자존감의 영향력이 커지면 과민/취약성이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낮아지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Table 12에서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에 대한 자존
감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에서는 1, 2단계를 모두 만족
한 요인이 과민/취약성과 인정욕구/거대자기, 목표 불안
정 3개 요인으로 과민/취약성의 베타 값 변화를 보면, 2
단계(β=.563)가 3단계(β=.461)보다 커 부분 매개효과가 
확인되었지만, 인정욕구/거대자기는 2단계(β=.167)가 3
단계(β=.246)보다 작아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목표 불안정의 경우에는 베타 값이 2단계(β=.163)
가 3단계(β=.089)보다 크며 3단계에서 분노 통제 및 건
설적 대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자존감이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과
민/취약성, 목표 불안정 두 요인에서 확인된 자존감의 매
개효과를 소벨테스트 한 결과 과민/취약성 Z=3.286 
(p<.001), 목표 불안정 Z=2.715(p<.001)로 모두 유의하
다고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분노 통제 및 건설적 대처에 
대한 자존감의 매개효과 분석에서는 최종적으로 목표 불
안정과 과민/취약성 2개 요인에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5. 논의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와 이차적 분
노사고, 자존감의 상관성과 함께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
요인들이 이차적 분노사고의 각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
력과 두 변인 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았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인 목표 불안정, 인정욕구/
거대자기 환상, 착취/자기중심성, 과민/취약성, 소심/자
신감 부족 요인은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인인 타인 
비난/보복, 무력감,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와 대체로 높
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과민/취
약성은 이차적 분노사고의 하위요인들과 매우 높은 상관
성을 보였다. 자존감과의 상관분석에서도 내현적 자기애 
하위요인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역 상관성을 나타냈다. 내
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 요인은 자기 삶이 불행하거
나 무가치하다고 보며 타인의 부정적 평가에 상당히 예
민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보인다[7]. 이는 과민성, 열등감, 
무가치함 등이 반영된 자기개념에 속한다. 이러한 과민/
취약성 요인이 이차적 분노사고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
다는 의미는 기혼여성이 결혼생활에서 경험하는 가족관
계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Thomas와 Smucker[21]
는 여성의 분노는 부모, 남편, 자녀, 친구 등 친밀한 대인
관계에서 주된 요인이 있으며, 이들로부터 중요한 존재
로 인식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분노 반응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기혼여성은 남편과 자녀 등 가족관계에서 자
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있으며 가족관계 유지
가 삶의 가치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자신
에 대한 가족의 부정적 반응은 분노에 큰 영향을 미친다
고 볼 수 있다[6].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인 자존감과 
높은 역 상관성 또한 자기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가
족과의 관계성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내현적 자기애의 하위요인들이 이차적 분노사고에 미
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과민/취약성은 이차적 
분노사고 3개 하위요인에 유일하게 모두 영향을 미치며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였다. 이차적 분노사고 하위요인 
중에서는 무력감 요인에 가장 높은 수준의 영향을 미쳤
다. 자기애 속성을 나타내는 변인과 분노사고가 상관관
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는 다수 확인된다[8,22-30]. 또한 
대학생 대상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가 이차적 분노사고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31]. 이와 
함께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분노 표출과 억제 
심리도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32,33]는 내현적 자기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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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적 분노사고의 영향 관계를 더욱 뒷받침한다. 
내현적 자기애는 기존 개인의 성격특성에서 최근 들어 

사회문화적 관점의 접근이 활발하다[34,35]. 내현적 자
기애가 사회문화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관점이
며,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의 확산 현상이 이러한 영향 때
문으로 해석된다[14].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는 결혼생활의 영향이 미칠 수 있으며 부
부관계는 그 중심에 있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분노 
경험 과정에 관한 연구[36]에서 무시당함과 모멸감, 소외
감, 서운함이 주요 원인적 사건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내
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 요인의 속성에 해당한다. 이
러한 관점과 관계성은 기혼여성의 과민/취약성이 이차적 
분노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무
력감 요인은 분노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무기력
해 하는 수동적인 반응으로,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과
민/취약성과 가장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이는 기혼여성
의 분노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35-37]에서 공통적
인 반응으로 나타난다. 이들 연구에서는 무력감이 회의
와 허무감, 혼자 참고 억누름, 실망감, 자기 비하 등으로 
제시된다.

또한 자존감은 기혼여성의 과민/취약성과 이차적 분
노사고 하위요인들과의 관계에서 모두 매개효과가 확인
되었다. 이는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과 이차적 분
노사고의 무력감이 자존감과 부적(-) 상관성이 있으며 서
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연구[4,7]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기애 성향이 강하고 자존감이 낮을수
록 무력감 사고 경향이 뚜렷하다는 연구 결과[5]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를 종합하면 내현적 자기애의 과민/취약성 요인이 
기혼여성의 이차적 분노사고와 자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자존감 요인은 기혼여성의 과민/취약성이 이차
적 분노사고를 일으키는 데 중요한 매개 요인으로 작용
한다. 따라서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기혼여성 중 삶이 불
행하다고 느끼고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보는 경향이 
강한 여성은 분노상황에서 무력감을 보이고 수동적으로 
사고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높은 수준의 자존감은 분
노상황에서 지각하는 무력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때 자존감이 열등감을 감추려는 방어기제로
써 자존감(contingent self-esteem)일 경우에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할 수 있다[8]. 연구 결과에 따른 치료적 함
의를 논의하면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 성향과 분노사
고는 과민/취약성 요인과 무력감 요인이 두드러진 반응
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원인 분석과 무력감에 

대한 대처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간추려 보면 첫째, 내현적 자

기애가 기혼여성에게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제
시하였다. 내현적 자기애를 진단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
서 자기개념에 속한 과민/취약성은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에서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었다. 내
현적 자기애에 관한 국내 연구에서 기혼여성에 적용할 
만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며 더욱이 기혼여성의 특성을 
반영한 연구는 흔하지 않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이 결혼
생활을 하는 여성에게 나타날 경우, 어떠한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지는 내현적 자기애가 기혼여성의 일상에 미치
는 부정적 영향을 다루는 데 중요한 판단요인이 될 수 있
다. 내현적 자기애 성향의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는 본인과 마찬가지로 자신에게 의미 있는 타인
에게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38]. 특히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에게 보이는 이러한 특
성은 결혼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38,39]. 
따라서 본 연구에서 기혼여성의 내현적 자기애 특징으로 
제시한 과민/취약성은 그 속성상 기혼여성의 가치관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계와의 연관성에 주목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두 번째로는 기혼여성의 이차적 분노사고가 내현적 자
기애와의 반응에서 다른 특성에 비해 무력감 요인이 강
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이차적 분노사
고의 타인 비난/보복, 무력감, 분노 통제/건설적 대처 3
가지 요인 중 무력감이 내현적 자기애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력감은 분노상황에 대한 소극
적이고 수동적 사고로 언어적인 분노 표현이나 행동적인 
분노 표현을 억제하고 스스로 무력해지는 것을 의미한
다. 이는 회의, 억누름, 허무감 등 기혼여성의 분노 경험
에서 발견되는 반응과 유사한 점을 보인다[35-37]. 

세 번째로는 본 연구가 분노사고 또는 분노 표현 등 
분노 경험과 개인 성격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개인의 성
격이 분노나 폭력성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관련 연구 활
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내현적 자기애 또한 과거부터 시
도되었던 사회적 요인과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40-43]에
서부터 긴장과 불안, 우울 등 부정적 심리와의 관계
[44-46] 등 연구의 외현이 넓어지고 있어 본 연구가 기
혼여성의 특성이 반영된 내현적 자기애의 병리적 반응에 
관한 기초자료로서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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